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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변경후이자수익에원금 수수료까지보전

광주시 1014억아낀다더니

맥쿼리수익오히려늘어

올해대출금만기3-1구간

대출금규모줄이고금리낮춰야

맥쿼리와광주순환도로(주)거래및채권 채무내역
<2012~2018년감사보고서참조>

연도 이자수익 대출금 미수이자

2012 335억1573만원 1,772억1,074만,1,000원 853억4,807만8,000원

2016 342억1411만6000원 2,272억1,074만1,000원 73억1,046만9,000원

2017

253억8887만5000원

2,007억1,074만1,000원 1억9,462만3,000원
원금상환265억원,

조기상환수수료3억9800만원

합계:522억8687만5000원

2018

231억4248만8000원

1,895억3,574만1,000원 6,181만3,000원
원금상환111억7500만원,

조기상환수수료1억2800만원

합계:344억4548만8000원

※광주순환도로1구간7년간합계:이자+원금상환규모=2568억9203만2000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맥쿼리)

와의2016년제2순환도로1구간의변경협

약을둘러싼논란이계속되고있는가운데

협약 변경 후 맥쿼리의 수익이 오히려 증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 전에는 광주

순환도로투자(주) 대출금의 이자 수익만

챙겨갔지만, 변경 후 대출금 이자에 원금

까지 챙겨가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

다.민선6기광주시는변경협약전최소수

입보장방식(MRG)에서 대안적 투자비

보전방식(MCC)으로변경하면서재정지

원금을1014억원감축시켰다고밝힌바있

다.하지만맥쿼리의감사보고서에따르면

오히려이자수익에원금까지돌려받으면

서맥쿼리의수입은증가하는등광주시와

맥쿼리간의변경협약에대한의혹만커지

고있다.

◇이자수익에원금상환으로맥쿼리수

익보장한 1구간변경협약=민선 6기광주

시는맥쿼리와의협약을변경하면서최초

용역결과로설정한최소수입보장금액에서

실제통행수입을제외한나머지를시가지

원하는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사

업운영비에서 실제통행수입을 제외한 나

머지를 시가 부담하는 대안적 투자비보

전방식(MCC)을도입했다.투자비보전방

식은투자자를변경해금리를낮추는것이

원칙이지만,맥쿼리를그대로유지해고금

리 체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안적이

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는 광주에서 최

초로적용됐다.

이를통해맥쿼리가 100%지분을가진

운영업체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지급

하는재정지원금이계약만료기간인 2028

년까지1014억원이감축된다는것이광주

시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맥쿼리의 감사보고서

를 분석한 결과 변경협약 이후 맥쿼리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대한 대출금 규

모를 늘리고, 고금리는 그대로 유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만챙겨갔던방식에서이자수익에원

금까지받아가면서맥쿼리의수입은오히

려증가했다.

2015년 맥쿼리의 10~20%짜리 대출금

은 1772억여원이었지만, 2016년 2272억

여원으로 500억원(10.5%)이 증가했다.

민선 5기의법적분쟁당시미지급한이자

원금 851억원을 지급하고도, 대출금을

500억원늘려준것이다.

2017년부터는대출금에대한이자수익

에 원금, 조기상환수수료까지 받아갔다.

이에따라 2017년에는이자253억8000여

만원,원금상환265억원,조기상환수수료

3억9,000여만원 등 522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2018년에는이자231억4000여만

원, 원금 상환 111억7000여만원, 조기상

환수수료1억2000여만원등344억4000여

만원을챙겼다. 2012년 335억여원, 2013

년 336억여원, 2014년 340억여원, 2015

년 347억여원등광주시가재정지원금지

급을중단한시기에도맥쿼리는광주순환

도로투자(주)로거액을수금해갔으며, 변

경협약뒤에도이같은구조를더견고하게

만든것으로분석된다.변경협약으로시는

재정지원금을 1014억원감축할수있다고

밝혔으나,이후맥쿼리의수익이오히려증

가했다는점에서논란은커지고있다.

◇올해대출금만기된 3-1구간규모줄

이고금리낮춰야=맥쿼리는3-1구간운영

업체광주순환(주)의 75%(294억9476만

여원)의지분을가지고있다.맥쿼리의감

사보고서에따르면 7.85%짜리선순위대

출금(2010~2019년)은 660억여원이었

다. 3-1구간은 광주순환(주)가 최초부터

이자와원금을동시에맥쿼리에갚도록설

계돼있었다.이에반해1구간은최초광주

순환도로투자(주)가 고금리 대출금의 이

자만갚도록했다가 2016년협약변경후

에는 3-1구간과 같이 이자, 원금, 수수료

를챙겨갔다.

3-1구간 대출금은 2011년 586억여원,

2012년 530억여원, 2013년 508억여원,

2014년 390억여원, 2015년 337억여원,

2016년 267억여원, 2017년 174억여원,

2018년93억여원등으로감소해올해에는

모두갚을것으로예상된다.따라서맥쿼리

가고수익을위해다시고금리의대출금을

광주순환(주)에대여할가능성이높은만

큼광주시의대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재정경감대책으

로 3-1구간, 4구간에대해맥쿼리와사업

재구조화협상을추진중이며, 1구간에 대

해서는공익처분타당성검토를정부법무

공단에의뢰했다고밝히고있다.하지만1

구간에대한잘못된변경협약, 3-1구간에

대한기존협약에얽매어맥쿼리측과협상

에나서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한시민단체관계자는 현재제기되고있

는문제만으로도충분히맥쿼리측에이의

를제기할명분이있다며 민선6기에이어

민선 7기에서조차맥쿼리에지나치게저자

세로대처하고있어시민혈세인재정지원

금을감축할수있는여지를스스로저버리

는것아닌지걱정스럽다고우려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맥쿼리100억 지산IC진출로개설약속도안지켜

2016년재정경감협의서약속

예산일부광주시서부담논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

리)는 지난 7년간 제2순환도로에서

3370억여원을 챙기고도 2016년 6월 광

주시와의재정경감협의과정에맺은 지

산IC 진출로를 자신들이 100억원을 들

여 개설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

지않고있다.

특히 지산IC 진출로는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광주시

가일부예산을부담하는방식으로추진

하고있어논란을키우고있다.광주시가

예산을줄이기위해진행한재협상이되

레시에불합리한구조를만들었고,재협

상과정에서맥쿼리의조건을대부분수

용하는 대신 약속했던 지산IC 진출로

비용도시가일부부담하기때문이다.

광주시는 14일 제2순환도로 내 동구

지산동통과구간에 지산IC 진출로 공

사를오는 2020년 9월완공할계획이다

고밝혔다.

애초이진출로는지난 2016년광주시

와 맥쿼리가 진행했던 재정경감재협상

과정에 맥쿼리 측이 100억원을 들여 개

설하고 하이패스도 설치하기로 했지만

완공목표였던 2018년이지나도록첫삽

도뜨지못했다.이진출로는소태요금소

에서두암IC 방향으로2.5km떨어진곳

에설치된다.

운전자들은광주의핵심교통망인제2

순환도로에서무등산방면진입을위해서

는기존두암IC를이용했으나 IC를빠져

나온뒤도심으로 1.5km를우회해야하

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지산IC가

개설되면곧바로광주법원진입로를통해

무등산방면으로연결돼도심으로우회하

는불편을해소할수있고통행량이늘어

맥쿼리에예산을지원해줘야하는광주시

의부담도크게줄것으로기대됐다.

현재이진입로공사에는 72억3000만

원이소요되며이중맥쿼리가 52억7000

만원을부담하고설계보상비 19억6000

만원은광주시가부담할계획이다. 통상

예산을지원받는도로공사의경우,국비

가 투입되더라도 부지 등은 공유재산이

기때문에지자체가부담하는게맞다는

게광주시의입장이다.

대신, 맥쿼리는 26억9700만원을들여

제2순환도로에하이패스를설치했다.하

이패스 설치를 포함하더라도 맥쿼리는

재정경감협약당시약속했던지산 IC 등

개설 예산 부담액 100억원에 못 미치는

79억6700만원만부담하는셈이다.

광주시는 지산 IC와 하이패스 공사비

가애초약속된 100억원에못미치면이

를 감안해 재정지원금을 준다는 방침이

다.이에따라수천억원의예산을맥쿼리

에주고있는상황에서맥쿼리가애초약

속됐던 공사비 100억원에도 못미치는

72억3000만원에 지산IC 등을 개설하는

데광주시가추가예산을투입한다는지

적도나오고있다.

경감위원이었던김동헌전경제정의실

천연합사무처장은 지산 IC는국비를지

원받아지자체가부지를매입한뒤도로

를개설하는일반적인상황과다르고,너

무많은혈세를받는민간업자와광주시

가했던협상조건이었다면서 맥쿼리가

부지를구입한뒤광주시에기부채납하는

방식도있는데광주시가 맥쿼리중심의

행정으로일관하고있다고질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맥쿼리3370억원어떻게챙겨갈수있었나

맥쿼리가100억원을들여제2순환도로지산IC진출로를개설하겠다고협약했는데도,광주시가이공사와관련해설계보상비를지원하는것으로알려져논란을빚고있다.사진

은지산IC예정부지일대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